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코오롱, 경영부진 따라 선 구조조정
구조조정본부 폐지 이어 전격적 인사단행 … 정보전자소재 사업 확대

코오롱 그룹이 구조조정본부를 전격 폐지했다.

코오롱 그룹은 구조조정본부 대신 전략기획실을 신설하고 그룹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자리도 새

로 만들었다. 또 김주성 구조조정본부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조정호 사장은 신설된 그룹 CTO에 임명됐고 한광희 코오롱글로텍 사장이 코오롱 사장으로 전보됐다. 이밖

에 임영호 HBC코오롱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모두 2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단행

됐다.

코오롱 그룹은 매년 3월께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11월 전격적으로 구조조정본부 폐지와 함께 인사를 

실시해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꿨다.

코오롱의 결정은 계속되는 실적 악화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

어 그룹 틀을 다시 짜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코오롱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코오롱의 2003년 실적이 매우 악화됐다는 점과 이웅렬 코오

롱그룹 회장이 3년 안에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2003년 2/4분기 5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데 이어 3/4분기에도 12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지속하며 손실 규모가 늘어났다. 전년대비 영업이익 감소폭도 점차 늘어나 1/4분기 

31.9%, 2/4분기 43.4%, 3/4분기 93.9%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출액마저 3/4분기 들어 2.6%의 감소세로 돌아

선 상황이다.

판매가격 하락, 원료가격 급등 등으로 원사부문의 적자 규모가 불어나면서 전체 실적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

로 분석됐는데, 4/4분기 이후 실적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4분기까지 실적은 영업

이익 398억원, 경상적자 89억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영업이익 1133억원, 경상이익 380억원 달성은 일단 물 건너

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섬유 중심의 사업구조만으로는 앞으로 그룹의 생존마저 불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정보전자소재 사업 및 미래형 신사업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소재 부문의 중국 진출을 추

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2005년 1조60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장의 마스터플랜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구조조정 못지않게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는 것이 코오

롱 그룹의 의중으로 파악된다.

이웅렬 회장은 2003년 5월 코오롱 주식 60만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17% 이상으로 올렸으며 이동찬 명예회장 

등의 지분을 합치면 19.83%까지 확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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